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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NATO 

일시: 2019 년 4 월 23 일 (화요일) / 13:00-14:30 

작성자: 김종우,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최진우,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자: 이안 앤서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유럽안보프로그램 국장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국제관계전략연구소 소장 

 게스투티스 파울라우스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모장교 

 브룩 스미스원저, 랜드연구소 유럽지부 수석연구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카운슬 특별연구원, 전 주한 미국대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차장 

 

 

이안 앤서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유럽안보프로그램 국장은 모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이 오늘의 나토(NATO)가 있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내전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나토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나토가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적합한 대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 

게스투티스 파울라우스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참모장교는 2019 년 현재를 제 

2 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9 년과 비교하면서 나토의 안일한 대응을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미군병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나토의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수적이며 이에 걸맞은 지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해양, 사이버, 우주 공간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아덴 만에서의 협력을 좋은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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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 스미스원저 랜드연구소 유럽지부 수석연구원은 나토와 한국의 공통점으로 

미국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보를 보장받는 이유로는 도덕적 

가치,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경제 발전, 법과 절차를 함께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영토적 범위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나토+4 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강화된 협력을 제시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카운슬 특별연구원은 나토가 당면한 내부적 과제 중 

하나로 트럼프의 부족한 동맹의식을 지적했다. 트럼프가 원한다면 미국의회의 

승인 없이도 미국의 나토 탈퇴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실제로는 나토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향후 집단방위를 위해서 현재 

GDP 의 1%에 준하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방비를 2%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국제관계전략연구소 소장은 1990 년대의 나토 확장이 

오늘과 같은 긴장상태를 만든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라고 말했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반 중국적 전략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